
 

 

 

 

 

 

 

 

 

 

 

 

 

 

 

 

 

 

 

 

 

 

 

Key Issue 
 

인엑스(INEX)가 주목하는 시장의 전환점 —  '기술(Tech)'에서 '신뢰(Trust)'로 
 

비트코인 현물 ETF 시대를 맞아 블랙록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는 기술적 우위보다 규제 준수 역량을 파트너 선정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있다. 코인베이스가 수탁 시장을 독점하고 골드만삭스가 AP로 참여한 사례는 제도적 안정성을 담보한 인프라가 

전통 금융 자본 진입의 필수 조건임을 입증한다. 

반면 FTX 파산과 바이낸스 제재는 내부통제 없는 성장의 한계를 드러내며 글로벌 CEX들의 규제 회피 전략 폐기와 '로컬 

현지화'를 가속화시켰다. 이에 따라 시장은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해소한 인가된 로컬 거래소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테라 

사태 등으로 혁신적인 코드만으로는 자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책임 소재가 명확한 규제 기반 서비스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엄격한 포지티브 규제 환경하에서 VASP 인가는 강력한 진입장벽이자 대체 불가능한 신뢰의 척도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사 및 대기업의 시장 진입 시 자체 라이선스 취득 리스크를 감당하기보다, 검증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갖춘 VASP와의 협업이 유일하고도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 될 전망이다. 

INEX Market Insight (25.11) 
라이선스를 넘는 기술은 없다 : VASP, 규제 기반 인프라의 핵심 자산 

Summary 

 

• ETF 시대 개막 :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확대로 디지털 자산이 제도권 정규 자산군으로 완전 편입. 

• 핵심 인프라 이동 : 기관 파트너 선정 기준이 기술 우위에서 라이선스 보유 및 규제 준수 역량으로 전환. 

• 월가 IB 본격 진입 : JP모건·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IB가 ETF 지정참가회사(AP) 참여 및 직접 보유 물량 확대. 

• 규제 회피형 CEX 한계 : 비인가 모델의 한계 노출로 글로벌 CEX들도 현지 규제를 준수하는 로컬 법인 체제로 전환. 

• 한국형 규제 부각 : 엄격한 진입장벽 속 제한된 VASP 인가는 희소성 높은 규제 자산이자 신뢰의 척도로 기능. 

• 진출 전략 표준화 : 자체 인가의 리스크로 인해 검증된 VASP와의 제휴가 가장 효율적인 시장 진입 표준으로 정착. 

• VASP 인가 재정의 : 규제 중심 시장에서 VASP 인가는 비즈니스 생존과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 경쟁 자산. 

Editor : 김규태 tony@inexkr.com 

Analyst : 김종현  kiri@inexk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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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주요 이벤트 
 

INEX 소식 

인엑스, 법인회원 서비스 공식 출시...기업 간 거래 시장 공략 본격화 (전문) 

 

 

글로벌 

JP모건·DBS, 블록체인 토큰화 결제 인프라 공동 구축…24시간 온체인 송금 구현 (전문) 

유로 MMF에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 클래스' 도입…이더리움(ETH) 첫 거래 완료 (전문) 

 

국내 

정부, ‘원화 스테이블코인’ 50억 인가제…은행급 규제 칼날 들이댄다 (전문)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이 주도한다 (전문) 

 

디지털 자산 

이더리움, 12월 3일 ‘푸사카’ 업그레이드… 블록 처리량·L1 성능 강화 (전문) 

카르다노 블록체인, 코드 결함으로 일시적 체인 분할…형식 오류 트랜잭션 원인 (전문) 

 

규제 

태국, 월드코인 ‘홍채 스캔’ 중단 명령…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판단 (전문) 

영란은행, 스테이블코인 규제 초안 발표…2026년 시행 목표 (전문) 

 

Upcoming 주요 일정 

 

 

 

 

 

일자 관련 자산 이벤트 내용 

2025-12-03 ETH 이더리움 'Fusaka' 업그레이드  

2025-12-08 BTC Bitcoin MENA 2025 컨퍼런스 

2025-12-11 - 미국 FOMC 기준금리 결정  

2025-12-18 -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2025-12-19 - 
일본 BOJ(일본은행) 금리 결정  

미국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1 

https://zdnet.co.kr/view/?no=20251119121734
https://www.tokenpost.kr/news/blockchain/302337
https://www.tokenpost.kr/news/blockchain/308964
blockmedia.co.kr/archives/1012974
https://www.sedaily.com/NewsView/2H1K9SGXHJ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003140
https://www.tokenpost.kr/news/blockchain/307022
https://www.tokenpost.kr/news/blockchain/308458
https://www.tokenpost.kr/news/cryptocurrency/30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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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ETF 시대, 규제 기반 신뢰가 우선순위  

2024년 1월 미국 SEC가 블랙록, 피델리티, 그레이스케일 등 주요 자산운용사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동시 

승인하며, 디지털 자산이 합법적 투자 대상으로 제도권에 편입되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았다.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 자금 유입이 가속화되며 총운용자산(AUM)은 천억 달러를 상회하는 규모로 확대되었고, 상당량의 비트코인이 

미국 자본시장으로 편입되었다. 블랙록의 IBIT를 비롯한 주요 ETF들은 시장 내 지배적 위치를 확보하며 기관 

투자자들의 디지털 자산 편입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2024년 5월 SEC는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 규칙 개정을 

승인했고, 같은 해 7월부터 실제 거래가 시작됨에 따라 알트코인 시장으로 ETF 확산이 본격화되었다. 

 

2025년에는 솔라나를 비롯한 주요 알트코인 ETF 승인 절차가 진행되며 제도권 편입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는 2025년 11월 기준 대규모 자금의 순유출입 변동성을 겪으며 기관 투자자들의 포지션 

조정 국면을 경험하고 있으나, 신규 상장 ETF들은 초기 자금 유입을 기록하며 시장 다변화를 견인하고 있다. 

퇴직연금 및 지수 추종 펀드를 포함한 전통 금융 자금의 진입 통로가 확대되면서, 디지털 자산 시장은 투기적 

자산에서 기관 포트폴리오의 정규 자산군으로 전환되는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Figure 1.  Total Bitcoin Spot ETF History (Source : sosovalue)            Figure 2. Bitcoin ETF Net Flow  (Source : coinmarketcap) 

 

블랙록 + 코인베이스 — 수탁 선정 기준은 규제 준수 

ETF 승인 이후,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로 수탁(Custody) 서비스가 부상했다. 블랙록이 

운용하는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신탁(IBIT)'의 수탁자로 코인베이스를 선정된 사례는 시장의 선택 기준이 기술적 

우위에서 규제 기반의 신뢰성으로 이동했음을 증명한다. 현재 코인베이스는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ETF의 대다수에 대해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며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전통 금융권이 코인베이스를 파트너로 선택한 결정적 이유는 규제 라이선스 보유와 SEC 감독 체계 내에서 

운영되는 준법 이력이다. 기관 투자자에게 규제 리스크 최소화는 기술적 우위보다 우선되는 핵심 요건이다. 

2024년 9월, Coinbase가 SEC에 제출한 Form 8-K에 따르면, 코인베이스 프라임 브로커 계약 수정안에는 퍼블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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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주소로의 인출 요청 시 12시간 내 처리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포함되었다. 이는 ETF 운용 과정에서 

요구되는 자산 유동성 관리 및 리스크 통제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서비스 수준 약정으로, 수탁 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도적으로 높이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Figure 3. 블랙록–코인베이스 프라임 브로커 계약 수정안(SEC Form 8-K) 

(Source: SEC Form 8-K Filing, Amendment to Coinbase Prime Broker Agreement, Sep 2024) 

 

JP모건·골드만삭스 — 비트코인 ETF AP 참여로 제도권 진입 

월가 투자은행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지정참가회사(Authorized Participant, AP) 역할을 수행하며 디지털 자산 

시장 진입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AP는 ETF 생태계에서 실물 비트코인을 매입·전달하고, ETF 지분을 발행 및 

환매하는 핵심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로, 해당 상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JP모건은 2020년부터 코인베이스와 제미니 등 라이선스를 보유한 거래소에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반을 다졌고, 2024년 1월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와 동시에 제인 스트리트와 함께 AP로 선정되며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 인프라 간 협업 구조를 공식화했다. 골드만삭스 역시 2024년 3월 블랙록 IBIT의 공식 AP로 

합류했으며, 같은 해 4분기까지 비트코인 ETF 보유량을 확대하며 단순한 중개자 역할을 넘어 시장의 주요 기관 

투자자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월가 투자은행들의 시장 참여는 단순한 상품 출시를 넘어 인프라 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심화되고 

있다. 시티그룹, JP모건, 미쓰비시 UFJ 등 주요 글로벌 은행들은 지난 수년간 블록체인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집행해 왔는데, 이들이 선택한 협업 대상의 공통 분모는 명확히 규제 라이선스 보유 및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완비에 있다. 전통 금융권은 자체적으로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대신, 이미 규제 문턱을 넘은 검증된 

인프라와 제휴하거나 지분을 투자하는 전략을 택했다. 이는 규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시장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해석된다. 즉, 월가는 직접 개발에 

따른 규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기보다, 이미 검증된 파트너를 활용하여 즉각적인 시장 진입 효과를 누리는 

실리적 접근을 택한 것이다. 

 

골드만삭스의 사례는 이러한 시장의 구조적 전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020년 당시 "비트코인은 투자 자산 

클래스가 아니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던 골드만삭스가 2024년 AP 참여 및 자산 편입을 단행한 것은, 

디지털 자산이 월가의 투기적 대상에서 포트폴리오의 필수 자산군으로 격상되었음을 시사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제도권 자금 유입이 가속화되는 현 국면에서 시장의 경쟁 우위 요소는 더 이상 기술적 혁신성에 있지 않다. 오히려 

규제 준수 여부와 투명성 확보가 기관 진입의 필수 조건으로 작용함에 따라, 향후 디지털 자산 시장의 패권은 

컴플라이언스 역량을 갖춘 인프라 사업자를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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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 5. 골드만삭스의 입장 변화 : 2020년 vs 2024년  

              
Figure 4. 골드만삭스, “암호화폐 자산 아냐” (CNBC, 2020. 5)       Figure 5. 골드만삭스, Bitcoin ETF AP 참여 (CoinDesk, 2024. 4) 

 

글로벌 CEX 리스크의 재조명 — 규제 준수(Compliance),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 

FTX 파산 : 고객 자금 유용과 내부통제 부재의 대가 

2022년 11월 발생한 FTX 파산 사태는 가상자산 시장 역사상 가장 뼈아픈 거버넌스 실패 사례로 기록된다. 당시 

세계 3위 규모를 자랑하던 FTX의 붕괴는 외부 해킹이나 기술적 결함이 아닌,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내부통제 

시스템의 부재에서 기인했다. 계열사 알라메다 리서치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고객 예치금을 무단으로 유용하고, 

자체 발행 토큰(FTT)을 담보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기형적인 자금 운용 구조는 결국 천문학적인 부채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며 막을 내렸다. 

 

이 사건은 글로벌 금융 당국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각인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의 규제 환경이다. 국내 VASP는 특금법 및 이용자 보호법에 의거하여 고객 

예치금과 고유 자산의 분리 보관이 엄격히 의무화되어 있으며, 사업자의 자의적인 디지털 자산 발행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는 한국의 포지티브 규제 체계가 단순한 산업 진입 장벽이 아니라, FTX 사태와 같은 구조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강력한 안전장치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세계 최대 거래소도 규제 미준수 시 시장 퇴출 : '규모의 경제'를 압도하는 '규제의 칼날' 

FTX가 내부통제의 실패를 보여주었다면, 바이낸스 사태는 아무리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라도 

자금세탁방지 등 글로벌 규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2023년 창펑자오(CZ) 

전 CEO의 사임과 막대한 규모의 벌금 납부는 단순한 제재를 넘어, 규제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더 이상 기술 

기업이 아닌 금융 기관 수준의 컴플라이언스 의무를 지닌 주체로 간주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2025년 들어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바이낸스의 미국 시장 재진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복귀를 위해서는 SEC와 CFTC의 엄격한 재승인 절차가 필수적이다. 이는 정치적 상황 변화와 무관하게 규제 

준수가 시장 진입을 위한 유일한 입장권이 되었음을 재확인시켜 준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시장은 거래량 경쟁에서 

벗어나, 규제 리스크를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신뢰 자본 중심의 경쟁 구도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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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회피형 CEX의 지역 제한 강화 : 인가 기반 로컬 거래소의 부상 

과거 국가 간 규제 공백을 활용해 단일 플랫폼으로 전 세계 유저를 유치하던 글로벌 CEX의 성장 모델은 2025년 

현재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했다. 미국, 싱가포르 등 주요 금융 선진국들이 규제 그물망을 좁히면서 비인가 

거래소들의 서비스 지역은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특히 2025년 7월, Bybit와 OKX가 EU의 MiCA를 준수하는 현지화 

플랫폼을 출시한 행보는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는 글로벌 단일 유동성이라는 이점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각국의 규제 기준에 맞춘 로컬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서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 해졌음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각국 라이선스를 보유한 로컬 거래소'와 '규제 사각지대에 머무는 비인가 거래소'의 투트랙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디파이·레이어2 리스크 부각 — 규제 기반 인프라 선호도 강화 

테라-루나 사태 : 알고리즘의 붕괴와 규제 공백의 대가  

2022년 5월 발생한 테라-루나(Terra-Luna) 사태는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 취약성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사건이었다. 연 20%에 달하는 고정 이율을 제공하던 앵커프로토콜은 예치 수요가 대출 수요를 압도하는 

불균형 속에서 지급준비금 고갈과 뱅크런을 초래했고, 단 며칠만에 만에 시가총액 수십조 원이 증발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사건은 디파이(DeFi) 시장의 소위 머니 레고(Money Lego) 구조가 기초 자산의 신뢰 없이는 얼마나 

쉽게 연쇄 붕괴할 수 있는지를 증명했다. 특히 금융당국의 감시 사각지대에 있던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실패는 

제도적 통제 장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과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출범 등 규제 인프라 구축의 직접적인 트리거로 작용했다. 

 

브릿지(Bridge)와 레이어2(L2) : 기술적 확장성과 보안의 딜레마 

블록체인 생태계의 확장을 주도했던 크로스체인 브릿지와 레이어2(L2) 솔루션 역시 보안 및 거버넌스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로닌(Ronin)과 웜홀(Wormhole) 브릿지 해킹 사례에서 보듯, 서로 다른 체인을 연결하는 

브릿지는 막대한 자금이 묶여 있는 반면 보안 감사와 운영 주체는 불분명해 해커들의 집중 타깃이 되어왔다. 또한, 

이더리움 확장성 해결의 열쇠로 꼽히는 레이어2 솔루션조차 '중앙화 된 시퀀서(Centralized Sequencer)'와 

'소수에게 집중된 업그레이드 권한' 문제로 인해 "무늬만 탈중앙화"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미국과 EU 규제 

당국이 보고서를 통해 "L2는 기술적으로 CEX와 유사한 운영 위험을 내포한다"고 지적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기술적 완결성보다 운영 주체의 명확성과 통제 구조가 리스크 관리의 핵심임을 보여준다. 

 

  

“~ in many cases a small number of persons may be able to exercise a high 

degree of control even if the governance structure purports to be 

decentralized” 

 

(보고서는 "탈중앙화를 표방하더라도 실제로는 소수가 통제권을 가진 경우가 많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함.) 

 

Figure 5 미 재무부(U.S. Treasury)의 2023년 디파이 리스크 평가 보고서 

(Source: U.S. Treasury, Illicit Finance Risk Assessment of Decentralized Finance, April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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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 기준이 된 컴플라이언스 — 규제 기반 인프라의 구조적 우위 

 

'규제 회피' 모델의 몰락과 기관의 선택 변화  

지난 수년간 글로벌 시장을 강타한 FTX 파산, 바이낸스의 AML 위반, 대형 브릿지 해킹 사태는 규제 밖 서비스의 

구조적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내부통제 미비, 불투명한 자금 흐름, 운영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 등 공통적으로 

노출된 리스크들은 "규제를 회피하는 모델은 더 이상 혁신이 아닌, 관리 불가능한 위험 요소"라는 인식을 시장에 

각인시켰다. 이에 따라 은행, 핀테크 등 기관 투자자들은 파트너십 선정 시 기술적 우위보다 자산 보관의 투명성, 

AML·KYC 준수, 실명계정 연계 등 통제 가능한 규제 인프라(Regulated Infrastructure) 보유 여부를 최우선 검토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는 단순한 선호도의 변화를 넘어, 컴플라이언스 역량이 비즈니스의 생존과 직결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한국형 포지티브(Positive) 규제 체계와 VASP의 희소성  

이러한 글로벌 흐름은 한국 시장에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은 특금법을 기반으로 한 엄격한 포지티브 규제 

체계를 도입하여, VASP인가를 단순한 영업 허가증이 아닌 강력한 신뢰의 지표로 격상시켰다. 국내 VASP 인가 

체계는 고객 예치금 분리 보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구축 등을 의무화하여 FTX식 모럴 해저드를 구조적으로 

차단한다. 2025년 8월 기준, VASP 신고수리를 완료한 사업자가 27곳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 진입장벽이 얼마나 

높은지를 방증한다. 특히 2023년 신규 인가 사례가 드물었던 환경 속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2024. 

7.)에 발맞춰 고도화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입증하며 시장에 진입한 사례들은 그 자체로 차별화된 가치를 지닌다. 

최근의 VASP 인가 과정은 단순 요건 충족을 넘어 이용자 보호와 내부통제 중심의 검증이 대폭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점에 진입한 사업자들은 설립 초기부터 높은 수준의 운영 투명성과 규제 

대응 역량을 내재화하게 되며, 이는 향후 제도권 시장에서의 장기적인 경쟁 우위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된다 

 

Buy or Partner : 기업 진출의 유일한 해법이 된 VASP 협업  

금융사와 대기업이 디지털 자산 시장 진입을 타진할 때, 자체적인 라이선스 취득은 최소 2~3년의 시간과 불확실한 

규제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 고비용 전략이다. 따라서 이미 인가와 내부통제 시스템 검증을 마친 기존 VASP와의 

협업은 사실상 유일하고도 가장 효율적인 시장 진입 옵션으로 자리 잡았다. 글로벌 시장에서 중앙화 된 거래소들이 

로컬 라이선스 확보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처럼, 국내 시장에서도 '인가받은 사업자'와 '그렇지 못한 사업자'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 시장은 기술적 완성도보다 규제 준수 역량이 시장 지배력을 결정하는 

컴플라이언스 우위 국면에 진입했다. 

 

[Outlook] 규제 중심 시장에서 VASP 라이선스 = 장기 경쟁력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이제 규제 준수는 기술적 혁신만큼이나 중요한 핵심 경쟁력으로 격상되었다. 과거에는 

속도와 확장이 우선시되었다면, 현재는 VASP 인가가 시장 진입을 위한 필수 조건이자 기관 투자자에게 제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신뢰의 증명서로 기능하고 있다. 단계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필두로 한 전통 금융권(TradFi)의 자금 유입이 지속됨에 따라 이들 자금을 수용할 수 있는 규제 기반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즉각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중기적으로는 국내 규제 체계가 고도화되면서 금융사 및 대기업의 VASP 

협업 모델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전망이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EU(MiCA), 미국(GENIUS Act), 한국(관련  

법안) 등 주요국의 규제 환경이 상호 동조화되는 국면에서, 이러한 포지티브 규제 표준을 선제적으로 내재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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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사업자가 구조적 우위를 점하며 경쟁력을 확대할 것이다. 

 

거시적 흐름 속에서 향후 한국 디지털 자산 산업은 철저히 인가 기반 사업자를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글로벌 

규제 강화, 기관 자금의 유입, 그리고 국내의 확고한 포지티브 규제 환경이 맞물리면서, VASP 인가 보유 여부가 

사업 확장의 출발점이자 성패를 가르는 척도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기관, 대기업, 핀테크 기업은 

자체적으로 막대한 규제 리스크와 비용을 부담하기보다, 인가, 수탁, 내부통제 체계가 이미 검증된 파트너와 

협업하는 효율적 전략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적 혁신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를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로 실현하기 위한 필수 전제는 제도적 정당성 확보이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시장 환경에서 VASP 인가는 

단순한 허가증을 넘어, 기업의 장기 생존과 성장을 결정짓는 대체 불가능한 핵심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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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 면책조항 
 

본 자료는 투자자 및 파트너의 참고를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자산의 

매수·매도를 권유하거나 투자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료에 포함된 정보와 수치는 당사가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공개 자료와 리서치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그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나 수익률은 미래 성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디지털 자산 투자에는 원금 손실을 포함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본 자료에 기반한 투자 결정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당사는 본 자료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작성자의 독립적인 분석에 

따른 것이며, 당사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자료의 저작권은 INEX에 있으며,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복사, 배포, 전재할 수 없습니다. 

 


